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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preferred climate condition for outdoor water activity and to estimate future change of preferred season for the activity following the climate change. We chose urban public swimming pools, Hangang park swimming pools, which do not have any attractions except pools and allow people to make decision to visit pools in the morning solely based on the weather conditions as study sites. We identified the preferred climate condition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visitors and temperature, wind chill temperature and discomfort indexe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preferred temperature range was from 23.51℃ to 37.56℃, the wind chill temperature range was from 25.90℃ to 39.43℃, the discomfort index range was from 71.61 to 88.98 and the precipitation range was below 22.8 mm per day. When the temperature range is applied as the preferred season, in present, the length of the season is 127 days, from end of May to end of September. However, if temperature increase resulting from lower emission scenario (RCP 6.0), the season would be extended to 162 days, from early May to middle of October. If temperature is increasing under high emission scenario (RCP 8.5), the length of the season would be extended to 173 days from early May to end of October. In addition, the period of between end of July and early August, which is currently the most preferred season, would not be favored anymore due to high temperature. The result of this study further suggests the necessity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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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관광 및 휴양 활동 목적지의 선택에는 지역 경관, 역사 및 문화 자원, 자연 자원, 관광 시설 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Hu and Ritchie, 1993). 기후 또한 관광 수요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Hadwen et al., 2011), 기후는 지역의 동식물상, 지형, 경관 등을 결정지어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고, 기후 그 자체로서 관광휴양활동을 활동하기에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여(Gomez-Martin, 2005) 관광 및 휴양 수요를 발생시키기도 한다(Berrittella et al., 2006).

      관광 및 휴양 활동에 있어 기후가 중요한 요소로서 역할하고 있는 만큼, 더욱 쾌적한 기후, 더욱 좋은 기후 조건을 찾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1985년 Mieczkowki가 관광 활동의 최적 기후 조건을 지수화한 TCI(Tourism Climate Index)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Stefan(1998), Yu et al.(2009), de Freitas et al.(2008) 등이 발전된 형태로서 MCIT(Modified Climate Index), BCI(Becah Comfort Index), CIT(Climate Index for Tourism)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Scott et al.(2008), de Freitas et al.(2008), Moreno(2009) 등은 해변 지역의 선호 기후 조건을 도출하였고, Rutty and Scott(2014b)는 해변에서도 해수욕장과 가든, 수영장 등의 선호 기후 조건을 세분화 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Denstadli et al.(2011)은 기후에 대한 인식이 관광 및 휴양지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관광객의 행태가 변화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 십여 년간 기후변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미래 관광 및 휴양 지역의 여건에도 변화가 일 것이란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구의 표면온도가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약 0.85℃(최소 0.65℃, 최대 1.06℃)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IPCC, 2013), 관광 및 휴양 활동을 연구함에 있어 기후를 고려하고, 관계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Olya and Alipour, 2015).

      이에 미래 관광 및 휴양 활동 목적지의 기후 선호 변화를 전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현재 휴양 명소로 선호되고 있는 중위도 지역의 국가 및 도시들이 미래에는 기온의 증가로 비선호되고, 위도상으로 보다 북쪽에 있는 국가들의 선호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Hamilton et al., 2005)이 제기되었고, 미국, 유럽 등의 국가 내에서도 관광 및 휴양 활동 선호 지역이 북상할 것이라는 전망(Eugenio-Maritn and Campos-Soria, 2010; Scott et al., 2004)이 제기되었다. 공간적 변화뿐만 아니라 관광 및 휴양 활동 시기의 변화도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 현재 관광 및 휴양활동 기간으로 선호되고 있는 여름철이 미래에는 과하게 더워짐에 따라 오히려 비선호되고, 현재의 봄, 가을에 해당되는 계절이 선호되는 기간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였다(Hein et al., 2009; Morgan et al., 2000; Ridderstaat et al., 2014; Amelung and Viner, 2006).

      국내에서도 기후와 관광 및 휴양활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TCI를 이용하여 관광목적지의 기후 여건 변화를 분석한 연구(Chung et al., 2013; Park et al., 2014), 기후가 관광목적지의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Gong et al., 2013; Chun and Lee, 2006) 등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광 및 휴양활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골프(Lim et al., 2010), 스키산업(Heo and Lee, 2008; Heo and Lee, 2010)의 변화를 예측한 연구, 외래 관광객 수요의 영향을 예측한 연구(Cin and Hwang, 2013) 등이 진행된 바 있다.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관광 및 휴양 활동 중 하나는 기후 자체가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야외 물놀이 활동일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야외 물놀이 활동에 선호되는 기후 조건이 무엇인지, 이러한 기후 조건이 미래에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지, 그로 인해 어떠한 관광 수요의 변화가 파생될지를 분석 및 논의해왔다(Gomez-Martin, 2005; Scott et al., 2008; de Freita et al., 2008; Moreno, 2009; Rutty and Scott, 2014a).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야외 물놀이 활동의 목적지로 해변 및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해변 및 해수욕장은 일상 생활권으로부터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방문 의사결정이 사전에 이루어져, 해당일의 날씨로 해당일의 방문 선호를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날씨에 대한 방문객 만족도 측정에 있어서도, 원거리에 있는 해변 및 해수욕장을 방문하기 위해 투입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경관, 동반자, 관련 활동 등 다른 요인들을 통해 스스로 만족도를 높여 날씨에 대한 만족까지 동반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후와 수요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야외 물놀이 활동에 선호되는 기후 조건과 미래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되, 선행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후 외에 다른 요인들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통제하기 위해, 당일 날씨를 보고 방문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 내 야외 수영장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수영장 외에 다른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공공 운영 야외수영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기후가 미치는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실측 데이터인 해당일의 방문객 수를 사용하였으며, 연도별, 수영장별 여건 및 어트랙션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별, 수영장별 방문객 수의 표준화계수를 도출하여 적용함으로써 데이터의 객관성을 높였다.

    

    

  
    
      2. 연구방법
      
        2.1 대상지 선정 및 특성
        본 연구의 대상지는 당일 의사결정으로도 방문이 가능하고 실제 활발한 이용이 이뤄지고 있는 공공 야외수영장인 서울 한강 수영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강 수영장은 여의도, 뚝섬, 망원, 광나루, 잠실, 잠원 등 6개이며, 매년 6월 말에 개장하여 9월 초에 폐장한다. 한강 수영장의 연간 방문객은 약 48만 명이며(2009년에서 2013년 평균), 이 중 54%가 성인(19세 이상), 7%가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39%가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방문객이다.

        한편, 기상청 자료에 근거한 서울의 기후 특성을 보면, 최근 10년간(2005년부터 2014년) 연평균 기온은 12.85℃, 연평균 강수량은 10.62 mm이며,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57℃, 최고 기온은 29.18℃, 평균 체감기온은 27.59℃, 최고 체감기온은 31.48℃, 평균 불쾌지수는 75.11, 최고 불쾌지수는 80.62, 강수량은 20.93 mm, 열대야일수는 8.8일 수준이다.

        
          Table 1. 
				
          

          
            Visitors status of study sites (unit: person(%))
          
          

        

        
          
            
              	
              	Total
              	Yeouido
              	Ttukseom
              	Mangwon
              	Gwangnaru
              	Jamsil
              	Jamwon
            

          
          
            	Total
            	481,708(100)
            	100,177
            	171,891
            	84,043
            	38,268
            	44,710
            	42,618
          

          
            	Adult
            	262,907(54)
            	55,132
            	90,760
            	45,040
            	17,222
            	25,527
            	29,225
          

          
            	Youth
            	31,629(7)
            	6,564
            	15,167
            	4,557
            	1,780
            	2,005
            	1,557
          

          
            	Kids
            	188,282(39)
            	38,481
            	65,964
            	34,446
            	19,267
            	17,832
            	12,291
          

        

        

      

      
        2.2 변수 선정 및 데이터 구축
        관광 및 야외휴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에는 물리적(physical) 요소인 강우와 바람, 생리적(physiological) 요소인 온도와 습도, 심리적(psychological) 요소인 운량과 일조시간 등이 있다(Gomez-Martin, 2005). 기후와 관광 및 야외휴양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기후 요소들을 변수로 선정하였으며(Mieczkowski, 1985; Maddison, 2001; Lise and Tol, 2002; Hamilton, 2005), 해변지역 및 물놀이 활동 선호 기후 도출을 위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요소들을 변수로 사용하였다(Scott et al., 2008; Gomez-Martin, 2005; Morgan, 2000; Moreno, 2009; Rutty and Scott, 2013). 본 연구 또한 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변수로 선정하고자 한다. 단, 운량과 일조시간은 관광객 및 방문객의 만족 정도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방문객의 장소 및 활동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Yu et al., 2009) 변수에서 제외하고, 습도와 바람은 요소 그 자체보다는 기온과 결합된 형태인 체감기온 및 불쾌지수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감기온과 불쾌지수로 대체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는 기온, 강수량, 체감기온, 불쾌지수의 네 가지 기후요소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온, 강수량, 체감기온 및 불쾌지수 산출을 위한 바람과 습도 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구 단위 관측 방재자료를 사용하였다. 한편, 체감기온은 2001년 8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Joint Action Group for Temperature Indicies’ 회의에서 발표된 식이자 한국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을 사용하여 도출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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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지수는 1957년 미국의 E. C. Thom에 의해 고안된 식이자 한국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을 사용하여 도출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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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해당일의 기후 선호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방문객 수를 선정하였다. 방문객에게 기후 선호도를 직접 묻는 설문 방식은 응답자마다 질문에 대한 이해와 응답에 차이가 있고, 응답된 선호와 실제 선호를 연계시키기 어려운 등 모호한 문제를 갖고 있다(Moreno et al., 2009). 따라서 실제 방문 행동으로 나타나는 변수이자, 정량적 변수인 방문객 수를 선정하였다. 방문객 수 데이터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를 통해 수집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일별 방문객수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이 중 야외 물놀이 활동의 성수기와 비수기 간의 편차를 통제하기 위해 6월 말, 9월 초 데이터를 제외하고 7월, 8월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주중과 주말의 편차를 통제하기 위해 주말 및 공휴일 데이터를 제외하고 평일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6개 수영장의 5년간 방문객 데이터중 전체 896일 방문객 데이터이다.

        또한 연도별, 수영장별 방문객수의 편차를 통제하기 위해, 각 연도별, 수영장별 방문객수의 표준화 값, Z-score를 도출하여 사용하였으며, Z-score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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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선호 기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0년(2005∼2014), 2030년대(2031∼2040), 2060년대(2061∼2070), 2090년대(2091∼2100) 기후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최근 10년 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일별 관측 자료를, 미래 데이터는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RCP 시나리오는 상당한 기후변화 저감 노력이 실현될 것을 전제하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2.6 시나리오, 기후변화 추세가 일정 정도 안정화 될 것을 전제하는 4.5 시나리오, 저감 노력 하에 기후 변화 추세가 지속될 것을 전제하는 6.0 시나리오, 저감 노력 없이 기후변화 추세가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것을 전제하는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인 8.5 시나리오 등 네 개로 구성된다.

        
          Table 2. 
				
          

          
            Climate characteristics of study sites
          
          

        

        
          
            
              	
              	Average temperature (℃)
              	Maximum temperature (℃)
              	Average wind hill temperature (℃)
              	Maximum wind chill temperature (℃)
              	Average discomfort index
              	Maximum discomfort index
              	precipitation (mm)
              	Number of tropical night (days)
            

          
          
            	Annual average
            	12.85
            	17.23
            	13.83
            	18.55
            	56.42
            	62.00
            	10.62
            	8.9
          

          
            	July and August average
            	25.57
            	29.18
            	27.59
            	31.48
            	75.11
            	80.62
            	20.93
            	8.8
          

        

        

      

      
        2.3 선호 기후 도출과 미래 변화 예측
        야외 물놀이 활동에 선호되는 기후를 도출하기 위해 한강수영장의 방문객 수와 기온, 체감기온, 불쾌지수, 강수량 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각 변수간의 관계성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각 관계에 대한 추세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별 방문 선호 기후 조건을 분석하였다. 이후, 각 지역의 최근 10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지역별 방문 선호 기후 조건을 미래 2030년대, 2060년대, 2090년대 기후 데이터에 적용하여, 미래 선호 기간 변화를 예측하였다.

      

    

    

  
    
      3. 분석 결과
      
        3.1 기후와 방문객 수의 상관성
        각 야외수영장 방문객 표준화 값과 기온, 체감기온, 불쾌지수, 강수량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후 변수들이 0.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의 경우, 평균기온, 체감기온은 0.5 이상의 상관성을, 최저기온 0.39의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기온의 경우, 평균체감기온과 최고체감기온은 0.5 이상의 상관성을, 최저체감기온은 0.39의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쾌지수의 경우에도 평균불쾌지수, 최고불쾌지수, 최저불쾌지수 모두 0.4 이상의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온, 체감기온, 불쾌지수의 증감과 방문객 증감이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강수량은 0.32 이상의 음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방문객이 감소함을 시사했다.

        한편, 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 방문객 연령에 따라 방문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검정하기 위해 각 연령 방문객 수의 ANOVA(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Levene 통계량과의 유의 확률이 0.647, F 통계량이 0.069, 유의확률이 0.934로 나타나, 방문객 연령에 따른 방문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날씨에 따라 방문객의 방문 여부는 달라지며, 그 변화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limate factors and visitors
          
          

        

        
          
            
              	Climate factors
              	Total
              	Adult
              	Youth
              	Kids
            

          
          
            	Average temperature
            	.529***
            	.533***
            	.452***
            	.468***
          

          
            	Maximum temperature
            	.517***
            	.524***
            	.401***
            	.443***
          

          
            	Minimum temperature
            	.388***
            	.376***
            	.381***
            	.358***
          

          
            	Average wind chill temperature
            	.529***
            	.533***
            	.454***
            	.468***
          

          
            	Maximum wind chill temperature
            	.520***
            	.528***
            	.406***
            	.445***
          

          
            	Minimum wind chill temperature
            	.388***
            	.375***
            	.381***
            	.358***
          

          
            	Average discomfort index
            	.441***
            	.433***
            	.408***
            	.407***
          

          
            	Maximum discomfort index
            	.472***
            	.468***
            	.388***
            	.417***
          

          
            	Minimum discomfort index
            	.469***
            	.459***
            	.395***
            	.423***
          

          
            	Precipitation
            	-.317***
            	-.294***
            	-.214***
            	-.265***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01 level (2-tailed).
          

        

        

      

      
        3.2 기후와 방문객 수의 추세
        각 관계의 경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세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성인, 청소년, 어린이의 방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야외 물놀이 활동이 여름철 낮시간에 이뤄진다는 점, 더위 및 무더위가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 기후 변수의 일 최곳값인 최고기온, 최고체감기온, 최고불쾌지수 값을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최고기온과 방문객수의 추세는 23.51℃에서 증가하고 37.56℃에서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체감기온과 방문객수의 추세는 25.90℃에서 증가하고 39.43℃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쾌지수와 방문객수 추세는 71.61에서 증가하고 88.98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수량은 방문객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강수량과 방문객 수와의 관계가 무관한 날, 즉 강수량이 0 mm인 날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강수량의 증가에 따라 방문객 수는 일정 수준까지 급격하게 방문객이 감소하고 이 후 최저치 수준에서 지속되는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세선의 기울기가 -0.01 이하로 안정화 되는 지점, 즉 방문객 수가 완전히 감소된 지점을 도출한 결과, 22.8 mm의 강수가 발생한 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최고기온 23.51℃ 수준부터 야외 물놀이 활동을 시작하며 기온이 높아질수록 수요는 증가하였고, 최고기온이 37.56℃를 초과하면 무더위로 인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였다. 체감기온과 불쾌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25.90℃, 71.61 수준부터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놀이 활동을 시작하고 더위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수요는 증가하지만, 각각 39.43℃, 88.98을 초과하면 무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고조되어 야외 물놀이 활동을 기피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강수량의 경우에는 소량이라도 강수가 발생하는 날은 물놀이 활동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며, 22.8 mm를 초과하면 물놀이 활동객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climate factors and visitors. 
          
          

          

        

      

      
        3.3 미래 선호 기간 변화 예측
        앞서 도출된 야외 물놀이 활동 방문객의 증감이 발생하는 기온과 강수량의 임계치를 활동 선호 구간으로 설정하여 미래 야외 물놀이 활동의 선호 기간을 분석하였다.

        RCP 2.6 시나리오 하에서 야외 물놀이 활동 선호기간은 현재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약 127일 수준에서, 2030년에는 5월 중부터 10월 초까지 약 137일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2060년대와 2090년대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RCP 4.5 시나리오 하에서 야외 물놀이 활동 선호기간은 2030년대에 5월 중부터 10월 초까지 약 141일, 2060년대에 5월 중부터 10월 중까지 약 154일, 2090년대에 5월 초부터 10월 중까지 약 161일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2090년대의 야외 물놀이 활동 선호기간은 현재에 비해 한 달 가량 증가될 것이며, 5월과 10월도 야외 물놀이 활동 기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8월 초에는 무더위로 인해 야외 활동이 기피되는 시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RCP 6.0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대에는 5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약 136일, 2060년대에는 5월 초부터 10월 중까지 165일, 2090년대에는 5월초부터 10월 중까지 약 162일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2060년대부터는 연중 5.5개월 정도 야외 물놀이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5월과 10월도 야외 물놀이 활동의 기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본 시나리오에서 역시, 8월 초에는 무더위로 인해 야외 물놀이 활동이 선호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대에는 5월 중부터 10월 초까지 139일, 2060년대에는 5월 중부터 10월 중까지 148일, 2090년대에는 5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약 173일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2090년대에는 연중 절반 동안 야외 물놀이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2090년대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21일 가량은 무더위로 인해 야외 물놀이 활동이 선호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현재 야외 물놀이 활동 기간으로 가장 선호되는 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미래에는 오히려 비선호 기간이 되고, 현재의 봄, 가을에 해당되는 5월, 6월, 9월, 10월이 미래 야외 물놀이 활동 기간으로 선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강수량으로 인해 비선호되는 기간은 4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 약 10일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Table 4. 
				
          

          
            Preferred season for outdoor water activities in the future (unit: days)
          
          

        

        
          
            
              	
              	RCP 2.6 scenario
              	RCP 4.5 scenario
              	RCP 6.0 scenario
              	RCP 8.5 scenario
            

            
              	Preference season
              	Too hot
              	Too rainy
              	Preference season
              	Too hot
              	Too rainy
              	Preference season
              	Too hot
              	Too rainy
              	Preference season
              	Too hot
              	Too rainy
            

          
          
            	Recent
            	127
            	1
            	14
            	127
            	1
            	14
            	127
            	1
            	14
            	127
            	1
            	14
          

          
            	30s
            	137
            	0
            	11
            	141
            	3
            	8
            	136
            	1
            	11
            	139
            	1
            	10
          

          
            	60s
            	138
            	0
            	11
            	154
            	1
            	14
            	165
            	0
            	12
            	148
            	6
            	10
          

          
            	90s
            	139
            	1
            	10
            	161
            	5
            	10
            	162
            	8
            	9
            	173
            	21
            	12
          

        

        

        
          Table 5. 
				
          

          
            Change of preferred season for outdoor water activities in the future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야외 물놀이 활동에 선호되는 기후를 도출하고, 이를 RCP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미래 선호 기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외 물놀이 활동은 기온, 체감기온, 불쾌지수, 강수량의 정도와 높은 상관성을 갖는데, 구체적으로 기온은 일 최고 23.51℃에서 선호, 37.56℃에서 비선호되고, 체감기온은 25.90℃에서 선호, 39.43℃에서 비선호되며, 불쾌지수는 71.61에서 선호, 88.98에서 비선호, 강수량은 22.8 mm부터 비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분석한 유사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Morgan et al.(2000)은 피부온도로 32.5℃에서 34.4℃를 가장 좋은 조건, 34.5℃에서 35.4℃를 차순위 조건, 35.5℃ 이상을 무더위로 인해 선호가 낮아지는 조건으로 보았다. 또한 Rutty and Scott(2014a)는 32℃에서 39℃를 선호되는 조건, 38℃ 이상부터는 무더위로 인해 비선호되는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Martinez-Ibarra(2011)는 35℃에서 39℃를 가장 선호되는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선호 조건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값에 비해 높고 좁은 구간에 분포하는 이유는 카리브 해, 지중해 등 세계적 해변을 최적의 기후대에 방문하기 위한 노력이 일상생활권에 있는 야외 수영장의 그것에 비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야외 수영장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야외 물놀이 활동이 가능한 기후가 되면 수영장을 방문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 활동을 중단하지만, 세계적 해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최적의 기후대에 해변을 방문하고 무더위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하게 받아들임을 뜻한다.

      또한 선호 기후 조건이 약 30%의 수준에서 설명되었는데, 개인적 여건과 취향, 수영장의 위치와 비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야외수영장 방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후 조건만으로 30%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 영향 요인 중 기후 요인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현재 야외 물놀이 활동에 선호되는 기간은 5월말부터 9월말까지 약 127일 수준인 반면, 2090년대에는 상당한 기후변화 저감 노력이 실현될 경우(RCP 2.6) 5월중부터 10월초까지 약 139일, 기후변화 추세가 안정화 될 경우(RCP 4.5) 5월초부터 10월중까지 약 161일, 저감 노력 하에 기후 변화가 지속될 경우(RCP 6.0) 5월초부터 10월중까지 162일, 저감 노력 없이 기후 변화가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RCP 8.5) 5월초부터 10월말까지 약 173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7월말부터 8월초에는 무더위로 인해 비선호되는 시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야외 물놀이 활동 선호 시기의 변화는 여가 및 휴양 관련 제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야외 물놀이 활동에 선호되는 기간이 현재 4개월에서 2090년에는 길게는 6개월까지 증가됨에 따라 물놀이 활동 수요가 증가 및 다양화 되고, 관련 산업의 규모 또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름휴가 기간도 현재와 다른 형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7월, 8월에 집중되는 휴가 기간이 5월, 6월 및 9월, 10월로 분산되고, 이에 따라 숙박 및 관광 관련 사업체의 성수기 또한 5월, 6월 및 9월, 10월로 변화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7월, 8월은 무더위의 심화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미래에는 야외 물놀이 활동 수요가 변화하여 현재와 같은 활동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래 세대가 선호하는 기후 조건은 현재와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의 양상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한다는 것에는 여러 한계가 따르겠으나, 발생 가능한 변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일정정도의 준비는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지를 서울로 국한하여 진행함에 따라 전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더 발전된 형태의 연구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Hamilton et al., 2005)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에 있는 국가들이 물놀이 및 휴양활동 지역으로 선호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 적이 있는 바,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의 온화한 기후대의 지역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기후 외 다른 요인들을 가능한 통제하는 방식으로 야외 물놀이 활동에 선호되는 기후의 조건을 도출했다는 점, 우리나라의 야외 휴양활동 선호 기간의 미래 변화를 예측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향후 연구 대상과 방법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발전된 형태의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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